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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성 전방 십자 인대와 반월상 연골 동반손상 환자에서 MRI 소견과 재건술시 관절경하 검

사에서 반월상 연골의 파열 양상을 비교, 분석하고자 하였다.

재료 및 방법

2004년 5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본원에서 수술하였던 134명의 환

자 중 손상 후 6주 이후에 재건술을 시행한 74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환자의 나이는 16세부

터 67세로 평균연령은 36.7세였다. 성별은 남성이 57례(77%), 여성이 17례(23%)이었다.

수술 전 모든 환자에서 MRI 검사를 시행하였다. 수술 전 시행한 MRI검사를 통해 전방 십자

인대의 불연속성, 반월상 연골 파열의 유무 및 파열의 형태와 위치를 분류하였다. 이를 전방

십자 인대 재건술 시 시행한 관절경 검사로 확인하였다. MRI 검사 및 관절경 소견을 통계학

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. 파열의 위치는 전각부, 중간부 및 후각부로 구분하였고, 파열의

형태는 종 파열, 수평 파열, 양동이 손잡이형 파열, 방사 파열 및 복합 파열로 구분하였다.

결 과

만성 전방 십자 인대 손상이 있는 74례의 환자 중 55례(74%)의 환자에서 반월상 연골 파

열이 동반되었다.

1. MRI 검사 상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55례(74%)에서 관찰되었고, 내측 반월상 연골에서 31

례(56%)로 가장 많았고,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10례(18%), 양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

14례(26%)로 관찰되었다. 가장 흔한 손상은 30례(44%)의 후각부의 종 파열이었다. 종

파열이32례(46%)로 가장 많았고, 파열 위치는 후각부에서 40례(58%)로 가장 많았다.

1) 내측에서 관찰된45례의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 종 파열이 21례(47%)로 가장 흔한 파열

형태이었고, 파열 위치는 후각부에서 26례(58%)로 가장 빈발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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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외측에서 관찰된 24례의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 종 파열이 12례(50%)로 가장 흔한 파

열 형태이었고, 파열 위치는 후각부에서 14례(58%)로 가장 빈발하였다. 

2. 관절경검사 상 반월상 연골의 파열은 55례(74%)에서 관찰되었고, 내측 반월상 연골에

서 29례(53%)로 가장 많았고,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12례(22%), 양측 반월상 연골

파열은 14례(25%)로 관찰되었다. 가장 흔한 손상은 29례(42%)의 후각부의 종 파열이

었다. 파열 위치는 후각부에서 39례(57%)로 가장 많았다.

1) 내측에서 관찰된 43례의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 종 파열이 21례(49%)로 가장 흔한 파

열 형태이었고, 파열 위치는 후각부에서 24례(56%)로 가장 빈발하였다.

2) 외측에서 관찰된 26례의 반월상 연골 파열에서 종 파열이 12례(46%)로 가장 흔한 파

열 형태이었고, 파열 위치는 후각부에서 15례(58%)로 가장 빈발하였다.

MRI 검사 상 반월상 연골의 손상 소견이 없었으나 관절경 검사상 손상이 있었던 3례의 경

우, 3례 모두 외측 반월상 연골에서 관찰 되었으며, 2례에서 후각부 방사파열 이었고, 1례에

서 중간부 수평 파열이었다.

만성 전방 십자 인대 손상 환자에서의 MRI 검사의 민감도는 94.5%, 특이도는 84.2%이었

다. 위양성률은 15.8%이었고, 위음성률은 5.5%이었다. 양성예측도는 94.5%이었다. 음성예

측도는 84.2%이었다.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MRI 검사는 민감도 95.5%, 특이도

100%, 위양성률 0%, 위음성률 4.4%, 양성예측도는 100%이었다. 음성예측도는 92.3%이었

다.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한 MRI 검사는 95.8%, 특이도 93.3%, 위양성률 6.7%, 위음

성률 4.2%, 양성예측도는 88.5%이었다. 음성예측도는 97.7%이었다.

결 론

만성 십자 인대 파열 환자에서 동반 손상으로 내측 반월상 연골의 후각부의 종 파열이 가장

호발하였다.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 환자에서 반월상 연골 손상에 대한 MRI 검사는 민감

도 94.5%, 특이도 84.2%, 위양성률 15.8%, 위음성률 5.5%를 보였고, 양성예측도 94.5%,

음성예측도 84.2%를 보였다. 만성 전방 십자 인대 파열에서 MRI 검사를 통한 반월상 연골

손상의 평가는 손상의 위치 및 파열의 양상을 알아보는데 좋은 검사법이나, 후각부 방사 파열

등의 경우에 MRI 검사상 위음성 소견을 보일 수 있으므로 관절경 검사 시 주의를 기울일 필

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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